


:: 태조이성계의능 

억새가 돋보이는 태조의 건원릉 

구리시 인창동의 동구릉뱃九劇은 태조를 비롯한 조선의 왕과 왕비 

의 능 9개가 자리 잡은 곳이다. 특히 태조 이성계의 능에는 다음과 같은 

이야기가전해온다. 

태조는 나고 자란 곳인 함흥을 항상 그리워했으며 죽으면 함흥에 묻 

히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. 그가 승하한 뒤 함흥에다 능을 쓸 수는 없었 

기에 잔디(억새)만이라도 함흥 것을 가져다가 입히기로 했다. 잔디 대 

신 억새를 봉분에 입힌 것은 태조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. 그런데 함흥 

은 서울에서 천리가 넘는 먼 곳이었기 때문에 억새를 죽이지 않고 가져 

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. 고심 끝에 한 신하가 묘안을 생각해 냈다. 

그 방법은 함흥에서 서울까지 사람이 쭉 늘어서서 억새 떼를 하나하나 

받아넘기게 해서 운반한다는 것이었다. 이 방법을 시용하여 함흥 억새 

를 이곳까지 무사히 가져왔다. 

건원릉 구리시 인창동， 사적 제193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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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후태조능의 억새가혹군데 

군데 말라죽어서 그곳에 서울억 

새를 대신 심으면 자라지 않고 말 

라죽어버렸다고한다. 

임진왜란때는왜적이 동구릉에 

진입하여 태조 능에 불을 질렀는 

데 그때 능앞에서 난데없이 거센 

바람이 불어와서 그 불을 꺼버렸 

다. 그러자 왜적들은 다시 불을 질 



렀지만 또 바람이 불어와서 불을 꺼버렸 

다. 세 번이나 불을 질렀는데 세 번 다 

꺼져버리고 말았다. 이에 겁을 먹은 왜 

적틀은 감히 능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한 

다. 밤에는능앞비석이 장군으로， 억새 

는 군사로 변하여 왜적을 쳐부수었다는 

이야기도전한다 

: 사노동 연시효자 

효성에 감동한호랑이 

조선 태조 영정 

옛날 지금의 사노동 양지마을에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살았다. 어 

느 해 이른 봄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들었다. 너무 가난한 살림이라 변 

변히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어서 아들은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며 어머니 

곁을지켰다. 

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더니 “얘야 내가 연시(軟械)가 먹고 싶 

구나”하는것이었다. 아들은 이 말을듣고 “이 삼월에 어디 가서 연시를 

구한단 말인가?’하며 걱정이 태산 같았다. 이 나무 저 나무 쳐다보며 

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， 역시 사방을 헤매던 중 길 가에 잠시 앉아 쉬다 

가 깜박 잡이 들었다. 잠에서 깨어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 

기 커다란호랑이 한마리가길을막고앉아비켜주지 않았다. 

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‘나는 집에 빨리 가야하니 제발 날 잡 

아먹지 말고 길을 비켜다오”하며 애원하였다. 그러자 호랑이는 덤비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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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커녕 자기 등에 타라는 시늄을 하는 것이었다. 아들은 이런 호랑이의 

행동에 저도모르게 “날더러 타란말인가?"하고혼자중얼거렸더니 호 

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이 자기 등에 타도록 하였다. 

호랑이는 아들을 태우고 빠른 속도로 한참을 달려 불이 환하게 켜진 

어느 집 문 앞에 도착하더니 그를 내려주고 사라져버렸다. 아들은 그 

집 앞에서 “주인장 계십니까? 길을 잃은 나그네입니다”하고 말했다. 그 

랬더니 주인이 나와 아들을 사랑방으로 들어오라 하였다. 주인은 오늘 

이 제삿날이라 제수음식을 대접할 테니 요기나 하라고 하더니 잠시 후 

갖가지 과일이 놓인 상을 들고 틀어왔다. 그런데 뭇밖에도 상에는 연시 

가가득쌓인게아닌가. 

이들이 연시를 뚫어지게 바라만 보자 주인이 물었다 

“어찌 드시지는 않고 연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?’ 

‘'Ar실 제 어머니께서 중병에 걸리셨는데 연시를 드시고 싶다 하십니다" 

아들은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.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주인 

은 미소를 띠며 말하였다. 제사에 쓰려고 연시를 보관하였는데 올해는 

이상하게 하나도 썩지 않았다며 어머니 드리라면서 연시를 바구니에 

싸 주었다. 아들은 밤이 꽤 갚었지만 어머니 생각에 한시가 급했다. 주 

인에게 여러 번 고맙다고 인사하고집을나서는데 아까그호랑이가기 

다리는 게 아닌가. 아들이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며 등에 올라 

타자 호랑이는 나는 듯이 달려 순식간에 집에 도착했다. 방으로 급히 

들어온 아들은 연시를 꺼내 어머니에게 드리자 어머니는 연시를 먹고 

곧 병이 나았다. 지극한 아들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해서 어머니의 병이 

낫도록 해 주었던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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